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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인구증가와 산업화로 인해 폐기물이 해마다 크게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음식물류폐기물의 경우 직매립 금지 등의 이유로 취

급 및 보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처리하기 위해 소각등의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유해물질 발생 등의 문제로 인해 자원화 

등의 활용방안이 대두되고 있다. 음식물류폐기물은 퇴비화 과정을 거쳐 안정한 상태로 토양에 사용될 경우 유기질 비료로 활

용 가능성이 있으나 관련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 혼합 비료(음폐)의 음폐 혼합비

를 달리하여 유기질비료를 만든 후 노지에 정식한 고추에 처리하여, 고추의 생육 및 수확량 등을 조사하여 적절 음폐 비료 혼합

비를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재료 및 방법]

시험 재료는 고추(Capsicum annuum) 금수강산 품종을 사용하였으며, 음폐 비료와 비교를 진행하기 위하여 시판 NPK 비료를 

선정하였다. 음폐 비료는 ㈜세연에서 제조한 아주까리유박비료에 음식물폐기물 건조분말을 0%, 10%, 20%, 30% 혼합한 비

료를 사용하였다. 비료의 처리량은 노지의 토양분석 실시 후,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한 작물별 비료사용처방을 참고하여 질소 

시비량에 맞추어 처리하였다. 인산 및 칼리 부족량은 용과린비료, 입상황산가리비료를 이용하여 시비하였다. 수확량 조사는 

3차에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생육 조사는 3차 수확 후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수확량 비교 결과, 1차 수확에서는 무처리구의 수확량이 유의적으로 낮았으나, 2차, 3차 수확량 및 누적 수확량은 처리구간 

유의적인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생육조사 결과, 초장과 생체중은 음폐 30% 처리구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고, 근장은 NPK 

처리구에서, 건물중은 음폐 0% 처리구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초장과 건물중 항목에서는 무처리와 유기질비료처리구(음폐 

0%, 10%, 20%, 30% 처리구)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지만, 각 유기질비료처리구 사이에서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엽록소 함량은 무처리구에 비하여 비료처리구(NPK, 음폐 0%, 10%, 20%, 30% 처리구)에서 12.7%에서 17.4% 증가하였고, 

엽록소 형광은 모든 처리구에서 0.8에 가까운 측정값을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30% 이하의 음폐 혼합비를 가진 유기질비료

의 시용은 처리구간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후 다른 혼합비를 이용한 추가실험, 연용 시험 등을 통하여 안전성이 확인된

다면.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을 포함한 혼합유기질 비료 처리가 농업적 측면에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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